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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 타미플루 원료 생산기업 선정 “아직…” 
 

AI(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 Roche는 타미플루 

원료를 생산․공급할 한국내 제약기업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Roche Korea의 플루어키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e-메일에서 “현재 한국내 4개 우선 협상 대상 제약기업을 

상대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최종 선정 날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논의하는데 몇 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국내 최종 타미플루 원료 생산공급기업은 모든 논의가 끝난 뒤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he는 2005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에 타미플루 원료 생산․공급권한을 주는 서

브 라이센스(Sub-License)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내 11개 제약기업이 서브 라이센스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CJ, LG생명과학, 삼천리제약, 

유한양행 등 4개 제약기업이 가장 유망한 후보로 Roche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che는 중국과 인디아의 제약기업에는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

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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